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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신과의 합일을 향해 한 걸음씩』은 루미의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전생을 

다룬 책이다. 루미는 1207년 아프가니스탄의 발흐에서 태어났다. 어린 시절에 가

족은 몽고의 침입을 피해 고향을 떠나 당시 셀주크 투르크의 수도인 콘야에 정착했

다. 루미의 아버지 바하우딘(Bahauddin)은 위대한 종교학자로서 콘야에서 대학 교

수로 재직했다.

루미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친한 친구인 발흐의 부르하네딘(Sayyid Burhaneddin 

of Balkh)으로부터 영적인 교육을 받았는데, 부르하네딘은 루미가 24살 정도가 되

었을 때 콘야로 와서 거의 9년 동안 루미에게 40일 피정을 비롯해서 명상과 단식 등 

엄격한 종교적인 금욕주의를 전수했다. 시간이 지나면서 루미는 지적으로도, 영적

으로도 크게 성장했다. 그리고 37세에 영적 부랑자 샴스 타브리즈를 만났는데, 그

전까지 수피와 신비주의 영역에서 저명한 교수생활을 했던 루미는 그와의 짧은 해

후로 영감에 찬 시인이 되었고 인본주의 애호가가 되었다. 

인간에 대한 사랑과 신과의 합일을 동시에 꿈꾸고 실현시킨 루미는 연인과의 합

일 상태를 빙빙 도는 수피 춤으로 표현하는데, 수피들이 ‘신과의 합일을 향해’한 걸

음씩 내딛는 모습은 황홀하기까지 하다. 게다가 의식 상태에서는 현기증을 도저히 

견딜 수 없고 균형을 도무지 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랫동안 무의식 상태를 유지

하는 수피들의 움직임이 경이롭다. 




